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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홍보실 (전화 : 02-3464-2102~2117, 팩스 : 02-3464-3457)
수    신 : 자동차 담당 기자님
배포일자 : 2017년 11월 1일(수) 
관련자료 : (표) 2017년 10월 판매실적
현대차, 10월 39만 4,078대 판매
- 국내 5만3,012대, 해외 34만1,066대 판매 … 전년 대비 4.3% 감소
- 국내 판매, 명절 연휴로 인한 근무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12.3% 증가
… 그랜저(HEV 2,227대 포함) 8,573대, 쏘나타 7,355대 등 국내 판매 이끌어

… 코나 3,819대 팔리며 3개월 연속 소형 SUV 시장 최다 판매 모델 등극
- 해외 시장서 총 34만1,066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
…“주력차종에 대한 판촉 강화 및 신차 판매 확대 통해 수익성 개선에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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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2 47,186 12.3% 59,714 -11.2% 571,683 529,849 7.9%

해외 국내생산 74,999 89,326 -16.0% 82,080 -8.6% 814,610 787,057 3.5%

해외생산 266,067 275,291 -3.4% 262,017 1.5% 2,287,201 2,574,22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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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78 411,803 -4.3% 403,811 -2.4% 3,673,494 3,891,12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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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2017년 10월 국내 5만3,012대, 해외 34만1,066대 등 전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총 39만4,078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12.3% 증가, 해외 판매는 6.5% 감소한 수치다.
현대차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불확실한 대외변수로 인해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 될 것으로 보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상품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국내판매
현대차는 10월 추석 명절 연휴의 영향으로 근무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를 중심으로 판매 호조를 보이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3% 증가한 5만3,012대를 판매했다.
차종별로는 그랜저(하이브리드 2,227대 포함)가 8,573대 팔리며 판매를 이끌었고, 이어 쏘나타(하이브리드 316대 포함) 7,355대, 아반떼 6,190대, 등 전체 승용차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22.5% 증가한 총 2만4,051대가 팔렸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가 2,531대, G70가 958대, EQ900가 774대 판매되는 등 총 4,263대가 팔렸다.

한편, 지난 달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한 G70는 근무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고객 인도가 원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 지난 8월 대비 148.2%의 판매 성장세를 보였고 누적계약도 4,500대를 돌파했다.

RV는 싼타페 3,861대, 코나 3,819대, 투싼 3,444 대 등 전년 동월과 비교해 33% 증가한 총 1만1,592대 판매를 기록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최초의 소형 SUV 코나는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소형 SUV 시장 최다 판매 모델에 꼽히며 소형 SUV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상용차는 그랜드 스타렉스와 포터를 합한 소형상용차가 전년 동월 대비 7.3%증가한 총 1만865대 팔렸고, 중대형 버스와 트럭을 합한 대형상용차는 2,241대가 판매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추석 명절 연휴의 영향으로 근무 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랜저와 쏘나타, 코나를 비롯한 주력 차종들이 판매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과 비교해 판매가 증가했다”며, “남은 4분기에도 주력 차종에 대한 판촉 활동을 지속하고, 프리미엄 중형 세단 G70에 역량을 집중해 판매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판매
현대차는 10월 해외 시장에서 국내공장 수출 7만4,999대, 해외공장 판매 26만6,067대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한 총 34만1,066대를 판매했다.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는 명절 연휴로 인한 근무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국내공장 수출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16.0% 감소했고, 해외공장 판매도 중국 국경절 및 춘추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불확실한 대외변수로 인해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장별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 수익성 개선과 판매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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